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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코, 중국 국영기업 자회사와 1400만달러 규모 공급계약 체결 

중국 SACC사와 159억원 규모의 B737 MAX Skin 부품 공급 계약체결 

2019년 하반기 초도 물량 공급 예정 

[2018-11-22] 항공기 도어시스템 전문기업 샘코(대표이사 이창우)가 중국의 SACC사와 1400만달

러(약 159억 원) 규모의 수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샘코는 중국 국영기업인 AVIC(중국항공업그룹)의 자회사 SACC(AVIC SAC Commercial Aircraft 

Company LTD)사와 B737 MAX Skin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52.78%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품목은 보잉의 최신 여객기인 B737 MAX 기종의 동체 Skin 판금성형 부품이다. 

 

샘코 관계자는 “미국 보잉(Boeing)사의 최신 베스트셀러 기종에 샘코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공

급하게 됐다”며 “당사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러시아, 미국, 유럽시장 진출에 이어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의미있는 수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샘코는 작년 11월 제3공장인 산청공장을 준공하며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능력을 확대했

다. 특히, 이번 수주는 판금성형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건으로 산청공장의 가동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회사는 SACC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제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샘코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 건을 시작으로 SACC사와 판금성형사업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사

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샘코는 2002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공기 도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승객용도어, 화물용

도어와 점검도어 등을 제조생산 하고 있다. 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기도어시스템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며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다. 


